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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학대조찬호대학볼링2관왕
전국학생대회남대부개인전 5인조전금메달

여대부 5인조도金…볼링팀남여금3 은1 동5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학생볼링대회에서남대부개인전에서우승을차지한조찬

호(가운데).

전남과학대학교 조찬호(1년)가 금빛

스트라이크로대회2관왕에올랐다.

전남과학대학교볼링팀(감독박승권)은

조찬호의활약등을앞세워남여합계금

메달 3개,은메달1개,동메달5개를획득

했다.

조찬호는지난 6일경북상주월드컵볼

링경기장에서 끝난 제30회 문화체육관광

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에서 남대부

개인전과 5인조전에서 금메달을 각각 획

득했다.

조찬호는 올해 제33회 대한볼링협회장

배전국남녀학생볼링대회에서의마스터즈

와 2인조전 2위,개인종합 3위에그친 무

관의한을말끔히씻어냈다.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를졸업한조찬호

는 지난해 제99회 전국체육대회 3인조전

에서은메달을획득하는등고교무대를평

정한바있다.

조찬호는 대회 첫 날 열린 남대부 개인

전에서 6경기 합계 1358점(평균 226.3

점)으로 한상훈(원광대학교)을 0.1점차

로제치고짜릿한역전우승, 첫금메달을

목에걸었다.

조찬호는박재훈, 안재민, 조형호(이상

2년), 한성수, 이재원(이상 1년) 등과출

전한 5인조전에서도평균점수 206.3점을

합작하며제주대학교(201.9점)를여유롭

게따돌리고 2관왕에등극했다. 조찬호는

팀내 라이벌이자 단짝인 안재민(2년)과

호흡을 맞춰 2인조전에서 동메달을 추가

했다.

안재민은 개인종합 은메달을 획득하는

겹경사를 울렸다. 강수혁(1년)도 개인전

에서동메달을추가했다.

전남과학대는 전정원, 김세령, 김소민,

권혜인,박수민,이수지(이상1년)가출전

한여대부5인조전에서평균 202.4점으로

위덕대(194.5점)를여유롭게제치고금메

달을 획득했다. 또한 개인전에 출전한 이

수지와 이수지-김세령-전정원이 호흡을

맞춘 3인조전, 개인종합의전정원이각각

동메달을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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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체육중김가현 태권도세계유소년대회두각

7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에서열린 2019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여자 -51kg급 2위에오른김가현(오른

쪽)이결승전에서발차기를하고있다. /연합뉴스

여자51㎏급은메달

광주체육중학교김가현(2년)이태권도

세계유소년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

다.

김가현은 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나흘 일정으로 막을 올린

2019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유소년

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 51㎏급에서 은메

달을수확했다.

김가현등으로구성된대한민국선수단

은이날치러진다섯체급경기에모두출

전, 여자 29㎏급 신수인(현흥초)이 은메

달을, 남자 65㎏급 김찬영(중화중)이 동

메달을목에걸었다.

만 12∼14세태권도꿈나무들이기량을

겨루고우정도쌓는이대회에는64개국에

서 547명의선수가참가했다.

대회첫날태국이금메달 2개를따고러

시아, 멕시코, 이란이금메달하나씩을가

져갔다.

한편,조정원WT총재는개회식에앞서

우즈베키스탄국립대학교에서이학교태

권도학과 학생 75명과 교수 60여명을 대

상으로WT의역사와발전과정에대해특

별강연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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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이진용 아시안컵양궁男단체금

조선대학교 이진용(체육학과 1년)이

2019 아시안컵 양궁 2차 대회 남자부

단체전에서금메달을획득했다.

이진용은 지난 6일 열린 대회 남자부

단체전에김현종(공주시청), 김필중(한

국체대1년)과함께출전,결승에서말레

이시아를 6-2(49-54 51-50 55-54 58-

55)로꺾고금메달을목에걸었다. 이

진용은 시니어 국제대회에서 첫 메달을

땄다.

대한민국은남자단체예선에서1976점

으로 1위를차지한뒤 8강에서홍콩을6-

0(55-51 57-54 56-54),일본을5-3(57-

51 57-58 55-5556-53)으로꺾고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도 첫 세트를 내줬지만

2, 3세트를1점차로앞섰고,4세트에서는

3점을앞서금메달을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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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탁구부 대학선수권전종목입상

호남대학교탁구부(지도교수정남주)

가 제25회 회장배전국대학탁구선수권

대회에서개인1위,개인복식 2위,단체

전 3위등전종목에걸쳐입상했다.

양지윤(스포츠레저학과2년)은지난

4일 충남 천안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이대회에서개인단식 1위를차지했다.

김단희, 최세희(스포츠레저학과 1년)

가 팀을이룬개인복식에서는 2위를, 김

수연양지윤김단희최세희박란송 선수

로구성된단체전에서는 3위를차지했다.

호남대 탁구부는 광주에서 유일한 대

학탁구팀이며지난해창단했다.

매년 전국체전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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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직장부카누팀회장배종합준우승

전남도청직장운동경기부카누팀.왼쪽부터김소현,임성화,조민지,이민아

전남도청직장운동경기부카누팀이회

장배카누대회에서여자일반부종합준

우승을차지했다.

남자일반부와여자일반부에동시출

전한전남도청카누팀은최근충남부여

백제호카누경기장에서 열린 제36회 회

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

개,은메달3개,동메달1개를포함해남

여총 6개의메달을획득했다.

여자부에서는출전경기에서모두입상

한김소현(23)의활약에힘입어금메달

1개와은메달3개를따내여자일반부종

합 준우승 타이틀까지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소현은 K-2 200m에서 임성화

(25)와조를이뤄 39초015의기록으로

김진아-황현아(부여군청) 조를 제치고

금메달을획득했다.

김소현은뒤이은 K-1 500m에서도 1

분57초744의 기록으로 골인했으나, 최

란(웅진군청 1분57초691)에게 아쉽게

0.05초차이로뒤져은메달에그쳤다.

전남도청은 김소현, 임성화, 이민아

(19),조민지(22)가출전한K-4 200m

와K-4 500m에서종합우승팀부여군청

에이어각각은메달을획득했다.

전남도청 카누팀은 남자 일반부에서

최지성이금메달1개와동메달1개를각

각획득했다. C-1 1000m에출전해4분

01초67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

을통과하며금메달을목에건최지성은

이어C-1 200m에서도 41초065의기록

으로동메달을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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